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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증기기관 시대, 기계미학을 바탕으로

한공상과학적세계관‘스팀펑크(Steampunk)’.

기계 부품, 태엽 시계의 톱니바퀴, 새와 물고

기가한데어우러진다.이러한이미지들은상상

의동력원으로작동하며,현실과비현실이맞물

리는세계를구성한다.

회화 전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

는 김종일작가가 ‘Imagination timer-想像타이

머’를주제로개인전을갖는다.

전시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3층G&J갤러리에서열린다.총60

여점의작품을만나볼수있는자리다.

김종일은일러스트레이터이자교육강사로도

활동하며, 대학 시절부터 ‘스팀펑크’적 상상력

을중심으로자유와다양성,감성과공감의세계

를그려왔다.

그의작품은시간의과거와미래를동시에탐

구하며,유년기의호기심을잃지않은채꾸준히

이어온창작의궤적을보여준다.

작업은 습관적 낙서에서 출발한다.

나무판위에여러레이어를정교하게

재단하고사포질과채색을거쳐완성된다.이과

정을통해작가는현실과상상이조화롭게공존

하는장치를구축하고,날개달린물고기나하늘

을나는상상의존재를통해삶의여정을환상적

으로전환시킨다.

작가는“낙서는단순한습관이아니라끊임없

는 사유의 여백에서 태어난 질문의 선”이라며

“이 선들이 쌓여 ‘상상타이머’를 돌리는 태엽이

됐다”고말한다.

그는작품을‘상상을자라게하는기계장치’로

정의하며,바퀴와톱니가맞물려움직이듯서로

다른생각과감정이연결될때비로소새로운상

상의세계가열린다고본다.

그에게‘상상’은정교한기계언어이자내면의

사유를조립하는구조다.

톱니바퀴는 세계의 은유이자 관계의 상징으

로, 맞물림을 통해 움직이고 서로의 힘을 빌려

더큰장치를작동시킨다.이는곧 ‘어떤것도혼

자서는움직일수없다’는작가의철학과도맞닿

는다.

작가의작품에는서로다른세계가공존한다.

물고기와새,낮과밤,음악과미술이한화면안

에서 혼성되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유쾌한

전복’을만들어낸다.

작가는이를“다름과다름이만나는지점에서

새로운의미가솟아나는창조의출발점”이라설

명한다.

또한그의작품은기억을재생하고감정을조

립하는장치처럼작동한다.나무를자르고이어

붙이는과정속에기억의무게와반복되는시간

의 압력이 스며 있으며, 어린 시절의 시선이 다

시현재로소환된다.

작가는이를‘감정수리소같은영역’이라표현

하며 “상상은 시간을 관통하고 이미

지는공간을뚫고나온다”고밝혔다.

/최명진기자

‘상상타이머’,유쾌한감성으로담아낸시간의풍경
뱚김종일‘Imagination timer-想像타이머’展븣내일부터서울G&J갤러리

븮상상타이머븯 븮상상타이머븯 븮상상타이머븯

븮은유와상징븯기계미학·현대감성담아낸60여점작품선봬

삶의 사소한 순간에서 느껴지는 ‘살아 있음’의 의미를 회

화로풀어낸전시가열린다.

수하갤러리(동구 동명동 158-4)는 오는 13일까지 전남대

학교미술대학서양화전공청년작가 4인그룹전 ‘나는오늘

도살구있다-I’mApricot-ingTodayToo’를개최한다.

이번전시는일상의달콤하고도찰나적인순간속에서존

재의감각을탐구하며,각작가의고유한회화언어로 ‘살아

있음’을표현한다.

참여 작가는 이주휴·임은결·정예연·허은서로 모두 전남

대학교서양화전공소속청년작가들이다.

전시 제목의 ‘Apricot-ing’은 ‘살구’와 ‘살고 있다’를 결합

한말로,작고달콤한삶의감각을상징한다. 작가들은살아

간다는행위를 ‘달고신살구한입처럼,찰나의순간속에서

존재를맛보는일’로비유한다.

작가들은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마치 살구처럼 작고 달

콤한 순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삶

의 의미를 맛본다”고 이야기한다.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관계의온기를전하는것이다.

장하경수하갤러리대표는“인간과삶,존재의이유를일상의소소한행복과은유적감각속에

서되짚는전시”라고밝혔다. /최명진기자

븮살아있음븯의의미,회화로풀다

임은결作븮충전븯

전남대서양화전공청년작가4인전…13일까지수하갤러리

모두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찻그릇에

비친 달처럼 잔잔한 빛을 머금고 내면의 고요

한울림을느껴보는전시가마련됐다.

도예가 김기현·정우식 2인전 ‘찻그릇에 뜬

달’이오는30일까지광주예술의전당갤러리에

서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자연의 미학이 담긴 달

항아리와다기(茶器)를통해도예가들의섬세

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삶의 깊

이와여유를되새기고자마련됐다.

도예가 김기현은 40여 년간 전통 도자기의

현대적 계승에 힘써온 작가로, 최근에는 달항

아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의 달항아리는

조선시대 금사리 가마의 전통 기법을 기반으

로, 흙과 불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흔적과

여백의 미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특히 이 달항

아리는 두 개의 사발을 붙이는 업다지 기법으

로제작되며,구조적형성과정에서비롯된비

정형성이달항아리만의독보적아름다움을이

끌어낸다.

도예가정우식은다관,숙우,찻잔등전통차

도구를 다양한 기법과 문양으로 구현해 도예

의멋을보여준다.

그의 차도구는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을 상

징하는12세트로구성되며,백자토와청자토를

사용해 서로 다른 색감과 질감을 표현했다. 여

기에 양각, 철화, 분청 등 전통 기법을 더해 다

채로운미감을완성했다.

두작가는도예라는하나의뿌리에서출발했

지만,각기다른감각과손끝으로그세계를확

장해 나가고 있다. 비움과 채움, 형태와 온도,

흙과불의만남속에서두작가는저마다의시

선으로삶과자연을작품에담아낸다.

서로다른결가운데그들의작업은모두일

상의 평범한 순간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사

유의깊이로맞닿아있다. /최명진기자

찻그릇에뜬달,도예의온기를담다

정우식作븮10월백자토,청자토븯(왼쪽)와김기현作븮무등산달항아리븯

뱜뱚뱛김기현·정우식2인전

뱜뱚뱛30일까지광주예당갤러리

CMYK


